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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황제’ 조던, 코비 
추모하며 폭풍오열

‘농구황제’마이클 조던(57·사진)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를 추모했다. 

지난 25일‘OSEN’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부녀의 추모식이 전날 로스앤젤레스 스테이

플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은 현역시절 코비

의 등번호 24번과 딸 지아나의 등번호 2번 숫

자가 들어있는 날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코비의 아버지 조 브라이

언트, 아내 바네사와 세 명의 딸 등 가족들

을 비롯해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등 레전드, 

현역시절 스승인 필 잭슨, 스테판 커리, 러셀 

웨스트브룩 등 현역스타들이 모두 모여 슈퍼

스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팝스타 비욘세

는 직접 노래를 부르며 코비와 끈끈한 정을 

보였다.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조던의 추도사였다. 

조던은“코비는 제 소중한 친구였고, 제 막내

동생 같았다. 코비는 새벽에도 내게 문자를 

보내며 농구에 대해 묻곤 했다. 코비는 자신

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

했다. 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형이 되고자 했

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조던은“코비에게 당했다. 내가 우는 장면을 

또 십년 동안 보게 생겼다.”면서 농담으로 자

신을 위로했다. 이어 조던은“코비가 사망하

면서 나의 일부도 함께 죽었다.”며 쓰라린 심

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조던은“편히 잠들어라. 동생”

이라며 코비의 마지막 길을 추도했다. 

서둘러 미국에 들어온 LPGA 스타들

코로나19 확산 여

파로 박인비(32·왼

쪽)와 박희영(33·가

운데), 김효주(25·오

른쪽) 등 미국여자프

로골프(LPGA) 투어

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서둘러 미

국으로 들어왔다. 한

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것을 염

려한 탓이다.

지난 26일‘경향신문’에 따르면 박희영은 전날 LA행 

비행기에 올랐다. 박희영은 당초 3월 3일 또는 4일 출국

할 예정이었다. 박희영 측은“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

할지 몰라 출국 일정을 급하게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박인비도 일정을 앞당겨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

다. 당초에는 3월 9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

나19가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둘러 미국에 들

어오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효주도 3월 14~15일로 계획됐던 미국행 계획을 앞

당겨 지난 27일로 한국

을 떠났다. 

이들이 서둘러 미국행

을 결정한 것은 언제 미

국 입국이 어려워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근 한국의 코로나19 확

진자가 급속도로 증가

하면서 한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사태가 더 심

각해져 미국이 조치를 강화하면 LPGA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은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인 고진영(25)은 지난 26일 한

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미국에 머

물고 있다. 고진영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부상

이 심해져 미국에서 치료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강제 휴식기’를 갖고 있는 

LPGA 투어는 오는 19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리

는 파운더스컵으로 시즌을 재개한다.

2021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미국·일본·대만 개최

2021년에 열리는 세계야구 국가대항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의 일정과 경기 장소가 확정됐다.

지난 26일‘한겨레’에 따르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

그 사무국은 전날 내년으로 5회째를 맞이하는 월드베

이스볼클래식의 개최지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말린스파크, 일본 

도쿄돔, 대만 타이중의 인터콘티넨털구장과 타오위안 

인터내셔널구장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개 나라가 출전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본선은 

내년 3월9∼24일 열린다. 체이스필드에선 3월14∼18일 

C조 조별리그, 말린스 파크에선 3월15∼19일 D조 조별

리그가 각각 벌어진다. 타이중 인터콘티넨털구장은 3월

9∼13일 A조 조별리그가, 도쿄돔에선 같은 기간 B조 조

별리그가 열린다. 한 조당 5개 팀이 조별리그에서 경쟁

하고 각 조 1, 2위가 8강 라운드에 진출한다.

A·B조의 8강 라운드는 3월 16∼17일 도쿄돔에서, C

조와 D조의 8강 라운드는 3월 20∼21일 말린스 파크에

서 각각 치러진다.

각각의 8강 라운드 상위 1, 2위를 차지한 4개 팀은 챔

피언스라운드에 진출해 3월 22∼24일 말린스 파크에서 

우승을 다툰다.

조 편성과 세부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